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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회 고창청보리밭축제가 지난 4월 21
일부터 5월 13일까지 총 23일간의 축제를
성황리에 마무리 했다.
‘한국인의 본향, 피어나는 경관농업’이

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방문객의 불편을
더는 편의증진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호
응을 받으며 다시 한 번 경관농업의 대표 축제임을
증명하는 계기가 됐다.
특히 지난 5일에는 일일 최대 관광객인 4만여 명

이 축제장을 찾아 5월 중 열리는 수많은 축제들 사
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축제로 관심을 받았다.
특히 올해 축제는 25여만평에 펼쳐진 초록 물결

속 청보리와 노란 유채꽃이 함께 어우러진 사잇길
을 걸으면서 일상생활에 지친 관광객들의 피로를
말끔히 털어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 자리가
됐다.
이번 축제는 신규로 주차장을 증설해 한꺼번에

많은 방문객이 몰려 발생하는 교통정체로 인한 관
광객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며, 또한
차 없는‘힐링의 거리’를 조성하여 가족, 친구, 연
인들이 보다 여유롭게 청보리거리를 걸으며 쉬고,
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았다.
이밖에도 밸리댄스, 농악공연, 거리공연 등 다채

로운 볼거리가 제공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
했고,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, 유리온실을 리모델링
한 전시관에 농경유물전시와 고창 주요관광지 사진
을 전시해 관광객의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볼거
리를 제공했다.
군은 내년도에도 타 축제와 차별화된 체험거리와

볼거리를 제공하고,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
하기 위해 주차장과 편의시설, 다양한 먹거리 등을
적극 보완해 경관농업의 대표 자리를 계속 유지할
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는 축제를 준비해나갈 계획
이다.
한편, 축제가 끝난 후에도 학원관광농장에서는 약

20여만평의 꽃경관지구를 설정하여 메밀꽃, 해바라
기, 백일홍 등 다양한 꽃을 심어 여름부터 가을에
걸쳐 100일간의 꽃잔치를 이어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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